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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 소망유치원생소망유치원생 4242명명

안양안양 예그린유치원생예그린유치원생 6565명명

서울서울 공릉미술학원생공릉미술학원생 132132명명

부천부천 열린유치원생열린유치원생 9999명명

화성화성 마도초등학교마도초등학교 학생학생 4242명명비운의 1999년 6월 30일 밤, 

씨랜드 청소년 연수원에는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이 수련회 참가 중
에

서울서울 소망유치원생소망유치원생 4242명명

안양안양 예그린유치원생예그린유치원생 6565명명

서울서울 공릉미술학원생공릉미술학원생 132132명명

부천부천 열린유치원생열린유치원생 9999명명

화성화성 마도초등학교마도초등학교 학생학생 4242명명





불은불은 순식간에순식간에 타기타기 쉬운쉬운

‘샌드위치‘샌드위치 패널’패널’로로 만든만든

컨테이너컨테이너 박스박스 건물건물 전체로전체로

확산됩니다확산됩니다..

불은불은 순식간에순식간에 타기타기 쉬운쉬운

‘샌드위치‘샌드위치 패널’패널’로로 만든만든

컨테이너컨테이너 박스박스 건물건물 전체로전체로

확산됩니다확산됩니다..



수련원수련원 건물은건물은 콘크리트콘크리트

11층층 건물건물 위에위에 5252개의개의 컨테이너를컨테이너를

얹어얹어 2~32~3층층 객실을객실을 만든만든 임시건물로임시건물로

안전사고위험안전사고위험 때문에때문에

‘‘어린이어린이 캠프’캠프’가가 금지된금지된 건물이었습니다건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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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린이 캠프’캠프’가가 금지된금지된 건물이었습니다건물이었습니다.



양어장양어장--수영장수영장--수련원으로수련원으로

전환하여전환하여 운영상태와운영상태와

인허가인허가 기준이기준이 맞지맞지 않음에도않음에도

화성군은화성군은 사용승인과사용승인과

운영허가를운영허가를 내주었습니다내주었습니다.

양어장양어장--수영장수영장--수련원으로수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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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허가를운영허가를 내주었습니다내주었습니다.



비치된비치된 1515개개 소화기소화기 가운데가운데

99개는개는 속이속이 텅텅 빈빈

''먹통먹통 소화기소화기’’였음에도였음에도

소방서는소방서는 소방소방 필증을필증을

발급해발급해 주었습니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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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두세 달달 전에전에 소방점검을소방점검을 했지만했지만

화재화재 당시당시 화재경보기와화재경보기와

비상벨은비상벨은 울리지울리지 않았고않았고



““제가제가 끝까지끝까지 버텼더라면버텼더라면 2323명의명의 목숨을목숨을
지킬지킬 수수 있었는데있었는데......” ......” 

라며 오열

불법 허가를 압박했던 과장, 수련원장, 
설계사무소 대표 등은 모두 사법처리

이 계장도 허가를 내준 책임이 있지만
끝까지 버틴 정상을 참작하여

무죄 처분을…...

-화성군 부녀복지계 이○○계장 -

““제가제가 끝까지끝까지 버텼더라면버텼더라면 2323명의명의 목숨을목숨을
지킬지킬 수수 있었는데있었는데......” ......” 

라며 오열

불법 허가를 압박했던 과장, 수련원장, 
설계사무소 대표 등은 모두 사법처리

이 계장도 허가를 내준 책임이 있지만
끝까지 버틴 정상을 참작하여

무죄 처분을…...



▲ 97 . 1 2 . 1 9  

= 씨랜드 인.허가건으로 하여

대리인인 박재천씨가 험상궂은

3명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 왔다.

▲ 98 . 1 . 3 0  

= 과장이 불러서 가보니배 상자안에 박

재천이 전달하라고했다며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싫다고 했더니 받아서직접 돌려

주라고 했다. 박재천의 농협계좌번호를

확인하여곧 바로 송금하였다.  

내가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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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인 박재천씨가 험상궂은

3명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 왔다.

▲ 98 . 1 .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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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20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전 사전영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재를

올렸더니 강과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

씨랜드 건에 대해 과장이

이상하 게도 과민반응을 보인다…

차라리 과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98.8.20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전 사전영업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재를

올렸더니 강과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

씨랜드 건에 대해 과장이

이상하 게도 과민반응을 보인다…

차라리 과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당신이당신이 군수야군수야 뭐야뭐야. . 
시키면시키면 시키는시키는 대로대로 할할 것이지것이지

무슨무슨 말이말이 많아많아””
(강00 사회복지과장)

““가족을가족을 몰살시켜버리겠다몰살시켜버리겠다” ” 
(용역깡패의 협박에 3자녀를 한때 피신)



98. 298. 2월월 상사의상사의 압력압력과과

용역깡패의용역깡패의 협박협박에에 못못 이겨이겨 이장덕이장덕 계장은계장은

씨랜드씨랜드 운영허가운영허가를를 내주었다내주었다..

그리고그리고…………

98. 298. 2월월 상사의상사의 압력압력과과

용역깡패의용역깡패의 협박협박에에 못못 이겨이겨 이장덕이장덕 계장은계장은

씨랜드씨랜드 운영허가운영허가를를 내주었다내주었다..



천만다행으로천만다행으로

검은검은 재에재에 그을리면서도그을리면서도

살아남은살아남은 아이도아이도 있지만있지만

1919명의명의 어린이어린이와와 44명의명의 교사교사가가

아까운아까운 목숨을목숨을 …….…….

천만다행으로천만다행으로

검은검은 재에재에 그을리면서도그을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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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명의명의 어린이어린이와와 44명의명의 교사교사가가

아까운아까운 목숨을목숨을 …….…….



다시는다시는 돌아오지돌아오지 않을않을

주인주인을을 기다리는기다리는

소망유치원의소망유치원의 1919켤레의켤레의 신발들신발들



아이들은아이들은 담임담임 선생님을선생님을 잃잃

고고 ………………



대통령대통령 내외도내외도 추모했지만추모했지만



자식을자식을 가슴에가슴에 묻은묻은 부모들의부모들의 마음은마음은

모두의모두의 영원한영원한 상처상처로로 남았습니다남았습니다



이 화재에서 아들 도현(강동구 소망유치원)을 잃은 전국가대표 하키선수

김순덕씨는 우리나라에 절망하여 메달과 훈장을 반납하고

1999년 12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화재에서 아들 도현(강동구 소망유치원)을 잃은 전국가대표 하키선수

김순덕씨는 우리나라에 절망하여 메달과 훈장을 반납하고

1999년 12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